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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식품안전이란 식품으로 인해 그것을 섭취한 인간에게 위험

이생기거나사고가날염려가없는상태로[14], 식품의품질

과 안전에 대한 “안전한”식품의 기준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

에따라사회경제적요인과심리적요인에영향을받는가변

적인것이다[17]. 식품안전이란인간생존의기본요소인의․

식․주에해당하여기본적이며필수적인요소이나잦은식품

안전사고의발생은식품안전에대한부정적인인식으로소비

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.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

인식은단편적인지식이나부정확한근거로형성되는데농산

물제품에대한재배및유통과정의윤리적가치는인식은경

제적만족과장기적신뢰관계를형성하며[8], 한번 형성된 부

정적인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다. 대학생의 시

기에는 식품의 선택이 자유로워 새로운 식습관이 형성될 수

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생은 거주형태의 다양성과 학업, 아르

바이트, 다이어트, 기타일정으로잦은결식과불규칙한식사,

외식, 야식섭취 등바람직하지못한식습관의문제점을갖고

있다. 식습관 확립을 위행 가정의 식사환경 및 식습관지도가

중요하다하였는데[18], 부모님과떠렁져 거주하는학생의식

습관은 불규칙하며[9] 아침 결식율이 매우 높아 영양소 섭취

가 불량하다[4]. 자택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식습관이 좋으며

[3], 교육에따라좋은식습관이나타나며[13], 건강지식이건

강능력[22]이라하였으며건강에대한신념이식품안전영양에

대한구매의도에영향을미친다하였다[19]. 식품의안정성에

대한 구매와 관련하여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[6]

와 식품의 정보제공에 대한 규제[14], 식생활을 결정하는 요

인으로는 인성[16]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. 청소년을 대상으

로 식사의 중요성을 교육해야한다[7]는 연구와 교육 방법으

로 청소년은 대중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

으므로스마트폰과인터넷의음식콘텐츠를활용하여청소년

의식습관개선의동기부여에활용을권장하였다[12]. 대학

생들은부정적인정서가증가하는청년기로서현실에서느끼

는강한부정적정서에대한집착으로쉽게긍정적인정서로

전환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기억하며 이에 대한 원인

과 결과를 반복적으로 돌아보는 부적응적 정서 조절을 나타

낸다[2], 따라서 이 시기의 식품안전이 적용된 올바른식습관

과 식품위생안전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. 그러나 규칙

적인 식습관과 관련하여 균형잡힌 식습관과 식품위생안전인

식, 균형잡힌 식습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.

따라서본연구는대학생 시기의규칙적인식습관과균형잡

힌 식습관, 식품위생안전인식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밝힘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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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본연구는대학생 시기의규칙적인식습관과균형잡힌식습관, 식품위생안전인식에대한인과관계를밝히고자하였다.
연구결과첫째, 규칙적식습관과, 균형잡힌식습관, 안전인식과, 안전교육의내용을담고있는식품위생안전인식으로차
원화되었다. 둘째, 규칙적인식습관이높을수록균형 잡힌식습관과식품위생안전인식도증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. 아
침식사를 포함한 하루세끼식사의 중요성과 적당한 양과 속도의 식사에 대한 교육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
규칙적인 식습관을 형성하여 균형적인 식습관과 긍정적 식품위생안전인식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
있다. 대학생의접근 및 활용 가능성을 볼 때 SNS 등을 활용한 교육앱이 필요함을 제언 한다.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
통해 얻어진 결과는 식품안전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지길 기대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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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식품위생안전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교재 개

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2. 연구의설계
2.1 연구모형

H1

H2

규칙적식습관

균형잡힌
식습관

식품위생안전인식
(안전인식/안전교육)

[그림 1] 연구모형

본연구는규칙적식습관과균형잡힌식습관, 식품위생안전인

식및식품안전생활과의영향관계를파악하기위하여선행연

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,

설정된 연구가설을 [그림 1]과 같이 모형으로 제시하였다.

2.2 연구가설
본연구에서는연구의이론적모형에따라논리적으로모호

성을 배제하고 규칙적식습관과 균형잡힌식습관, 식품위생안

전인식, 식품안전생활에 관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

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 하였다. 가설설정

내용은 다음과 같다.

H1 : 규칙적식습관은균형잡힌식습관에유의미한정(+)의 영

향을 미칠 것이다.

H2 : 규칙적식습관은 식품위생안전인식에 유의미한 정(+)의

영향을 미칠 것이다.

3.3 조사대상 및 기간

본연구에서의조사자료는문헌연구를바탕으로재구성하

였으며, 응답자의자기기입식설문지로구성하였다. 조사기

간은 2018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 로 하였다. 연구의 대상

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053부를 배포하였으며, 회수된

설문지중불성실한응답 5부를제외한 1048부를최종분석에

사용 하였다.

3. 연구결과 및 고찰

3.1.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

실시하였으며, 그 결과는 [표 1]과 같다.

[표 1]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(n=1048)

성별을 묻는 문항에서는 남자가 412명(39.3%)로 나타났으

며, ‘여자’가 636명(60.7%)로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나이를 묻는 문항에서는 ‘19세 이하’가 41명(3.9%)으로 나타

났으며, ‘20세’가 628명(59.9%)으로 ‘20세’의응답자가가장많

은것으로나타났다. 거주지역을묻는문항에서는 ‘시지역’에

서 거주한다는 응답자가 485명(46.3%)으로 나타났으며, ‘군

지역’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403명(38.5%)으로 대부분 ‘시지

역’(46.3%)과 ‘군지역’(38.5%)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거주형태를 묻는 문항에서는 ‘자택’(41.9%)에 거주하는 응답

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진

학 시 집주변의 대학을 선호하는 결과라 여겨진다. 1회 식사

시간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식사시간은 ‘30-34

분’(38.7%)이 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. 1회손씻는데 걸리

는 시간을 초단위로 물어본 결과 ‘5초 미만’이라는 응답자는

54명(5.2%)으로 나타났으며, ‘5-9초’라는 응답자는 143명

(13.6%)으로나타났고 ‘10-14초’동안손을씻는다는응답자가

280명(26.7%)으로 나타났다. ‘15-19초’동안 손을 씻는 다는

응답자가 145명(13.8%)으로 나타났으며, ‘20-24초’동안 손을

씻는 응답자는 167명(15.9%)으로 나타났으며, ‘25초 이상’손

을 씻는 응답자는 259명(24.7%)으로 나타났다. 최근 1년동안

식품위생안전교육을 받은 횟수를 묻는 문항에서는 ‘없다’고

응답한 응답자가 558명(53.2%)으로 나타났으며, 설문결과에

서 최근 1년 동안 558명(53.2%)의 응답자가 식품위생안전교

육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. 손씻기교육을받은횟수에

대하여묻는문항에서는손씻기교육을받지않은 ‘없음’이라

는 응답자가 460명(43.9%)으로 43.9%의 응답자가 교육을 받

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3.2.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

본연구는가설의검증을위하여각문항에대한 Cronbach 구분 빈도
퍼센트
(%) 구분 빈도

퍼센트
(%)

나이

19세이하 41 3.9 성별 남자 412 39.320세 628 59.9 여자 636 60.7
21세 157 15.0

식사
시간

10분
미만

32명 3.1
22-25세 118 11.3 10-14분 115명 11.026세이상 104 9.9 15-19분 104명 9.9

손씻
기
교육

없음 460 43.9 420-24
분

271명 25.9
년 1회 321 30.6 25-29분 22명 2.1
년 2회 136 13.0 30-34분 406명 38.7
년3회 83 7.9 35분이상 98명 9.4

년 4회 이상 48 4.6
거주
형태

자택 439 41.9
거주
지역

특별시 75 7.2 자취 265 25.3
광역시 85 8.1 기숙사 321 30.6
시 485 46.3 기타 23 2.2
군 403 38.5

손씻
는

시간(
초)

5초 미만 54명 5.2
식품
위생
안전
교육

없다 558 53.2 5-9초 143명 13.6
년 1회 240 22.9 10-14초 280명 26.7
년 2회 107 10.2 15-19초 145명 13.8
년 3회 108 10.3 20-24초 167명 15.9

년 4회 이상 35 3.4 25초
이상

259 24.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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값을 사용한 신뢰도 분석을 토대로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여

측정항목의 신뢰성을 측정하였으며,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

측정항목을 축소하고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였다.

3.2.1 규칙적식습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

규칙적식습관에 관련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

분석과신뢰도분석을실시한결과는 [표 2]과같으며, 요인분

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정인 표준형성 적절성의

KMO=.760, 유의수준은 0.000으로요인분석에적합한것으로

나타났다. 요인분석의결과는총 5문항이분석에이용되었다.

5개의문항은 1개의요인으로나타났고, 분석된요인명은 “규

칙적식습관”으로명명하였다. 요인적재치는모두 0.6이상으

로 본 연구의 “규칙적식습관”에 대한 측정 항목은 타당성이

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.

[표 2] 규칙적식습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

구분  문항 성분1
a규칙적식
습관

a1세끼식사 .817a3정해진시간식사 .815a2아침식사 .790a5적당량식사 .655a4여유있고 천천히 .617
고유값 2.765

분산설명(%) 55.299
누적설명(%) 55.299

신뢰도 .796KMO=.760  Bartlett’s test χ2=1793.706  (df=10 ,, p=000)

3.2.2 균형잡힌식습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

균형잡힌식습관에 관련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

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실시한결과는 [표 3]과 같으며, 요

인분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정인 표준형성 적절성의

KMO=.834, 유의수준은 0.000으로요인분석에적합한것으로

나타났다. 요인분석의결과는총 6문항이분석에이용되었다.

6개의문항은 1개의요인으로나타났고, 분석된요인명은 “균

형잡힌식습관”으로명명하였다. 요인적재치는모두 0.6이상

으로 본 연구의 “균형잡힌식습관”에 대한 측정 항목은 타당

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.

[표 3] 균형잡힌식습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

3.2.3 식품위생안전인식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

증

식품위생안전교육에 관련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

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[표 4]과 같으며,

요인분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정인 표준형성 적절성의

KMO=.770, 유의수준은 0.000으로요인분석에적합한것으로

나타났다. 요인분석의결과, 8개의문항은 2개의요인으로나

타났고, 분석된 2개의 요인명은 각각 “안전인식”과 “안전교

육”으로명명하였다. 요인 적재치는모두 0.6이상으로 본연

구의 식품위생안전교육에 대한 측정 항목은 타당성이 있는

것으로 평가 되었다.

[표 4] 식품위생안전인식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

구분  문항 성분1 2
c식품위생안전인식

(안전인식)

가공식품안전 .854
농축수산물안전 .832
식품안전정보 .780

안전식품선택자신 .754
위생적식품취급자신 .649

(안전교육) 씻기교육 .866
기침에티켓 .825

식품위생안전교육필요 .698
고유값 3.064 2.049

분산설명(%) 38.299 25.616
누적설명(%) 38.299 63.914

신뢰도 797KMO=.770   Bartlett’s test χ2=3392.814      (df=28,   
p=.000)

3.3. 가설의 검증

3.3.1 가설 Ⅰ의 검정

규칙적 식습관이 균형잡힌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

기위하여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[표 7]과 같다. 분

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0.2%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

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(F=703.765 p=.000). 규칙적

식습관은균형잡힌식습관에유의미한정(+)의 영향을미치는

것으로 나타났다.

[표 5] 규칙적식습관과 균형잡힌식습관에 대한 유의성 검증

*p[.05, **p[.005, ***p[.000

3.3.2 가설 Ⅱ의 검정

규칙적식습관이 식품위생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

기위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는 [표 6], [표 7]과같

다. 분석결과 ‘안전인식’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

40.2%(F=703.765 p=.000)이고, 규칙적 식습관은 식품위생안

모형
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

률B 표준오
차

베타

(상수) 4.901E-17 .024 .000 1.000
규칙적식습관 .634 .024 .634 26.529 .000

R2= .402       df2=1046    F=703.765    p=.000***구분  문항 성분1b균형잡힌
식습관

b3매끼채소반찬 .764b5매일과일 .756b2매끼단백질 .733b1매끼곡류음식 .732b6식품배합고려 .709b4매일우유.유제품 .674
고유값 3.190

분산설명(%) 53.174
누적설명(%) 53.174

신뢰도 .823KMO=.834   Bartlett’s test  χ2=2061.044      (df=15   , 
p=.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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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인식의 ‘안전인식’에유의미한정(+)의 영향을미치는것으

로나타났다. 규칙적인식습관이식품위생안전인식의 ‘안전교

육’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.7%(F=28.510 p=.000) 규

칙적식습관은식품위생안전인식의 ‘안전교육’에유의미한정

(+)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표 6] 규칙적식습관과 식품위생안전인식(안전인식)에 대한 유의성 검증

*p[.05, **p[.005, ***p[.000

[표 7] 규칙적식습관과 식품위생안전인식(안전교육)에 대한 유의성 검증

*p[.05, **p[.005, ***p[.000

4. 결론
본연구는대학생 시기의규칙적인식습관과균형잡힌식습

관, 식품위생안전인식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밝힘으로서 식품

위생안전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교재 개발에 필

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 매끼 균형잡힌 식습관

은규칙적인식습관은영양의균형잡힌식습관과식품위생안

전인식인 농수축산물등의 식품안전과 안전식품선택 및 취급

에정(+)이 영향을미치고있으며, 씻기나기침에티켓, 식품위

생안전교육의필요성에도정(+)이 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

로 나타났다.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대학생의 선

택및활용이용이한교육앱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. 본연구

는추후다양한연구로지속되어지길기대하며식품안전생활

에대한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

용 되어지길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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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형
비표준화 계수

표준화
계수 t 유의확

률B 표준오
차

베타

(상수) -1.019E-16 .030 .000 1.000
규칙적식습관 .288 .030 .288 9.722 .000

R2=.083        df2=1046    F=94.521    p=.000***

모형
비표준화 계수

표준화
계수 t 유의확

률B 표준오
차

베타

(상수) -9.567E-17 .030 .000 1.000
안전교육 .163 .031 .163 5.340 .000

R2=.027       df1=1    df2=1046    F=28.510    p=.000***




